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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권역 배수갑문 방류 개선사업 협의 추
진
 안춘배 기자  승인 2025.03.27 20:18

양식장 어민 피해 최소화 위한 대책 논의
보조배수문, 상시배수장 등 지속적 사업 추진검토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지사장 김대성)는 지난 25일 배수갑문을 통한 담수호 방류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남해안권역 6명의 지사장(고흥지사장 박승수, 보성지사장 이동호, 장흥지사장 윤성은, 강진지

사장 박태준, 해남완도지사장 김대성, 진도지사장 최진)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배수갑문 인근

양식장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

됐다.

 

|

https://www.aflnews.co.kr/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7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45


배수갑문은 담수호의 수위를 조절하고 홍수를 예방하는 중요한 시설이지만 방류 과정에서 염

분 농도 변화로 인해 인근 양식장에 피해를 줄 수있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보조배수문 설치, 상시배수장 운영, 배제관로 구축 등 다양한 방

안을 검토하며 남해안지역 어업인들과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협의에선 담수호 방류가 어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선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기존 배수갑문의 방류 방식이 해양 생태계와 양식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방류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보조배수문 추가 설치를 통한 방류량 조절 ▲상시배수장 운영을 통한 지속적 수

위 관리 ▲배제관로 설치를 통한 효율적 방류 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양식 어업인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류 정책을 수립할 계획

이다. 현재 운영 중인 배수갑문의 방류패턴을 정밀 분석하고 최적의 방류 시간을 설정해 피해

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배수갑문 인근 지역의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

류 방식 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에서 남해안권역 지사장들은 “농업과 어업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선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배수갑문 방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어

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앞으로도 배수갑문 방류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해안 지

역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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